
口고운밀쓰기 운동 

교과서에서도 죽어 가는 우리말 

-문.llI 정책에 희생씬 우리 토박이 

배 우 리 
(찬국 땅이흡했회 회장) 

한 나라의 문교 정책은 그 나라의 밥괄 생활에 대탐한 영향올 미치게 됨을 

누구화§ 쑤인할 수 없상 것이다‘ x 중에써§ 착교에서 배우늠 교과서 
왼잔 방향이나 내용 전개늠 운리 말글 생활을 이끌어 자는데 가창 듬 영향력슬 

끼친다. 

그러나려여 말글 쩡채윤 광복 씨후3휴E.~ 먼 앞당쌓 바라보펴 얼싼되게 

갖Jl.성개해 오철 핏썼다. 정책 책임자가 바쩔 때마다 J 때 그 때 

근시안적으로 정책을 변경하거나 납말해서 사회의 혼선을 빚게 한 예가 많았다. 

그래서 아직도 용어. 외래어 표기， 한자 혼용 문제 퉁에서 통일이 안 된 상태 

• 이 때문에 사회에서는 ‘시대가 바쩨연 또 않라철 것을 원“““‘’하면써 

어운 정잭을 확신학자 못하고 싫능 상태이다‘ 

여기서는 다른 문제는 다 접어 두고. 광복 이후 우리의 교과서에 쓰이는 용 

허틈이 순 j생1발쪽에서 한자말로 옮켜 :{'} 보기들홉 랬 짚어 보변셔 우리말이 

쫓겨 난 사않l설 더듬어 섰자 한다‘ 

교과서 개펀 때마다 죽어 간 우리말 

이후 에서 유려얄을 찾아 넣거나 새흥 지어 넣는 가장주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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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으로 일해 온 사람은 최현배이다. 

일제 때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던 그는 광복 칙후 미군정 

당시 문교부 면수국으로 들어가 국장으로 재임(1 945. 9~ 1948.9)하면서 우리 

말 정책에 많은 힘을 쏟아 부었다. 특히 • 그는 우리의 말글 생활이 ‘토박이말’ 

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굳은 신조로. 새로 만들어 낸 교과서에 순수 우리말 

을 많이 압아 넣썼다. 지끔 $혀 쓰는 용어 중에 많은 말들어 

들어지거냐 옛앓짤 현대책요로 따훤은 것들이다. 

그는 6- 장 챙후한 사였1 ‘ 1~1954.1)에도 역시 문교부 

있었는데‘ 때3ζ 역시 잉쌓정앉 λ 없운 말들을 교과서에 담았다‘ 

이 때 안§어지거나 찾아 떻윤 iι과서 속의 많은 우리말들은 

서 물러 가고 난 얼마 뒤까지도 철 유지되고 있었다. 그런데， 그 뤼 여러 차례 

의 교과서의 개편이 따르면서 이 말들은 하나하나 죽어 나가기 시착했다. 

그 중에도 1980년대 초의 초중고교 교과서 전면 개떤 때가 가장 심했다. 

이 때 많은 순수 우리말이 죽어 나갔는데， 여기서는 그 때 우리 교과서에서 

사라져 간 우리말들의 예를 많이 들어 보려 한다. 

짜서에 가장 심해 

둔갑해 있음을 볼 수 

가장두드러졌다. 

광복 후에 지금의 자연과에 해당했던 과목은 ‘잇과. 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 

다. 

그 뒤 , 교과 과목 이름이 몇 번 조정되면서 이 이름은 사라져 버렸다. 

국민학교의 자연과는 그 어느 과목보다 용어의 선택을 신중히 해야 했다. 여 

기서 선택된 용어는 그대로 낫!f술 용어’ 가 되기도 하고， 일반의 귀에 깊숙이 

심어져 사양9.l 

자연과째서 ’용어 변경’ 은 인째 단락 부분에서 가장 심했다‘ 

원은 사람 붙에 싼한 때용옳 τ}뽕는 것이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

로 엄청난 씨똥혈씨 냐열찌꺼현안데， 이미 팡복 칙후부터 

벼렸다. 

그일부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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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큰골 • 대뇌 

• 뇌 

·숨골 • 연수 
~ 

·살갖 • 피부 

·힘설→ 

·염통 • 심장 

·피 →혈백 

·펴돌기 • 혈액순환 

·숨섞지 • 홉 

·핏줄→ 혈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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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·샘창자→ 십이지장 

--->-

·밥통→위 

이러한 한자화짜 현상싼 중 교i작샤에까지풍 확I뀌 꾀고. 갓 출판사에서 대 

는 학습 참고서까지 덩달야 한자말로 돼 갔다. 

·뼈따다 • 

·날름막→ 판막 

·숨싼 • 71 
·숨관까지 • 기관지 

• ζ 방 

·왼쪽염통방→ 좌섬실 

이러했 예는 있식 인채 단원에서뿐혀 아니 c}. 

언제부터인지 ‘영양소.단원에서는 영양소의 이름이. ‘바위·와 관련된 탄원에 

는 바위의 01납틀이 f표무 한사앞로 옮셔져 버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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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L.t!기른 툴어 앤L자‘ 

·흰자철 • 단백질 

·녹말 • 합수탄소 

·기픔기 • 지방 

·바위 • 암석 

‘불에된매위 • 화성암 

물에된야원 • 수성압， 화적암 

· 변해된바휘 • 1펀정암 

，쑥톨 • 화캉압 

·변쓸돌 • 떤마암 

·횟톨 • 석회암 

·모랫돌→사암 

·빨뜰 • 이암 

자철돌 • 역암 

그 깎익 땅. ó]나 .기쭈’ 또는 ‘동불.파 관연띈 단쩍에서도 많읍 우2-]말즙을 

한말뒀L 옷을 갚아 입혔다. 

·땅71죽 • 지표 

·땅캡질 • 지ZF 

·큰홀 • 홍수 

·샤리→만조 

·조읍→간소 

‘물아람 • 융풍 

바당바'J-→ 해풍 

·쇠활이 • 

‘ 젖8딸이침송 • 핀유똥룰 

，물룹점츄 -• 양서류 

·살기다툼 • 생존 캠쟁 

광학 단원에서도 몇 냥말이 바뀐 것을 볼 수 있는데. 다음이 그런 보기이다. 

·곧게 나아갑 • 칙진 

·되쏘입 • 반사 

·꺾입 • 굴젤 

특히 식윤의 구쪼와 기능’ (5-1) 듀t척 우리얄뜰야 한자앓들 



로 둔갑해 버렸다. 

·김내기 • 증산작용 

• 녹말만들기 • 광합성. 탄소동화작용 

·잎파랑이 • 엽록소 

·해굽성 • 향헝섯 

·땅굽성→ 

교과서에서도 죽어 가는 

예외가 아니고 

이러한 ‘한자웠〈漢추化)’ 씩 현상용 자연 교과서에만 있는 일이 

국민학교 산수 교과서에도 많은 낱말들이 바뀌어 버렸다. 광복 직후에는 지 

금의 ‘산수(算數) .에 해당하는 과목의 이름이 ‘셈본· 이었는데， 지금도 5.60대 

의 어른들 중에는 이 ‘셈본’ 이란 과목 이름을 기억하는 이들이 많다. 

당시에 만들어졌던 말인 ‘세모’ 나 쩨모’ 같은 말은 이미 교과서에서 사라진 

지는 오래 되었지만， 아직도 국민학교 저학년이나 어린이들(유아) 교재에서 빌 

리 쓰이고 있유흘 혈 떼， δ 한한 닿쩍진 말은 여간해서 없어지지 

을중명하고 

‘속셈· 이란 말도 Eξ 싸서에 찰가 있던 말이다. 이 말도 

‘암산. 이란 활좁 바뀌어 벼댔;:;:1 딴， 지짱도 ‘암산’ 이란 말보다 ‘속샘’ 

쓰는 사람들이 않다‘ 학원 이흉 종에 ‘속셈학원’의 간판을 붙인 

많은가. 

산수과에서는 도형에 관련된 이름들이 무척 많이 바뀌었다. 

• 나란히꼴 • 평행사변형 

·펼친그림 • 전개도 

·원툴레 • 원주 

·맞선꼴 • 대칭도형 
• o l- p =t. _')0 

Ã--'-P 

·양각→ 

·나란하다 ‘ 

·셈 →계산 

·어림값→ 

·줄인자→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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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줄인그림 • 축도 

-’ 
산수 서 에서 혼쩌 φl는 ‘디른 생을 하여려’ 까 ‘다음 

하여라’ 로 되였고， 어느 펼친그림을 그려 놓고 거기엔 어김없이 펼친그림· 이 

아닌 ’천캐돗’로 표기돼 있었다. 

도형 어콩에서 아직 ‘샤다리꼴’ , ‘쌀은꼴 ‘치릉’ • ‘반지릎’ 같은 

아 있지는 하지만， 이 말들도 언센자는 다른 용어처렴 그 수명을 다할지요 요 

른다. 

이것은 삼백 질이라고 읽앓니다.’ 

도 개현 교파서 산수 • 8쪽) 

‘47' 을’ ‘마혼 일곱.이라고 읽지 말고， 꼭 ‘사십 칠’이라고 읽어야 하다니? 

그렇다면 ‘7시’ 나 ‘12시’ 같은 시각도 ‘일곱 시’ 나 ‘열 두 시. 로 읽지 말고 ‘십 

이 시’ 또 없i프란 말잉 

땅이름은 없고 지명은 있다? 

오래 천찍 저학년 교과서에는 쩍몇 E}악기 이류이 그 내릎 소려를 따서 

과 같이 순 우리말로 적은 적이 있었다. 

·찰찰이(탬버린) 

. 짝짜이 (개스터네츠〉 

-칭정이 〈토라이 

그런데， 이 말들도 교과서에서 슬그머니 사라지고. 디론 약기 이름까지 덩달 

아 외래어톰 바뀌어 버린 모습을 볼 수 있었다， 

·풍상 • 오르간 

·피리 • 리묘뎌 

‘피리.와 ‘리코더’는 구분돼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바판 모양인데， ‘라코더’ 

는 서양산 씩리라고 불 수 있으니 ‘앙꾀리’나 따혼 적당한 만윷 써서 

되지 ? 
국민학교의 국어 교과서에 월점 (부호) 이름들이 ‘마침표 ‘쉽표’ 물음표’ • 

‘느낌표 ‘따옴표 ‘줄입표’ , ‘쌍정’ 등으로 우리말로 올라 있음은 그나마 

다행 

그러나 폈파 이후얻담 찰 올라 양 01덤 몇 낱말늘어 한자말￥ 바뀌어 버덩 정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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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 아쉬움을 준다. 

‘날쩔→문장 

→부호 

‘토씨’짚은 품샤의 이름들싫 영사’나 .조샤’샅응 압로 바뀐 

것도 큰 아쉬움을 준다. 

상급 학교쪽으로 올라가면서 국민학교 교과서에 들어 있는 순수 우리말의 용 

하나둘씩 샤아 그 자리에 다흔 했자써나 외래어 용사 를써 앉는다. 

결국 우리량온 〈사떠서나 쓰고.짜서는 한자말 같용 첫으렀 다시 :t. 
이야기가 퇴고 있냐. 그만큼 학슬하는 샤람에게 부당음 싼겨 주는 꼴 

이 된다. 

사회나 교과서에서는 특히 지리 분야에서 우리말을 죽여 놓은 것이 많다. 

서울→ 수도 

I장 ó]름 • 지I썽 

.땅j표양 • 

.1날줄 • 경선 

·써줄 • 위선 

금칸이는 아직도 ‘짱1갚-셔날’ , ’북씨 -단씨’ 등의 낱말들흉 키어합고 있는 

, 이것은 지금외 얄쐐 ‘풍경-서경’. ι북쐐-남위’에 해당했이. 

이란 말은 우 가시깎 뜻을 담꼬 있약， 그 하나는 땅이룹으없서의 우리 

나라의 머릿도시얀 ‘서울.율 이름(흘이름씨)이고. 다른 하나는 단순히 ‘머릿도 

시(首都)’를 이름(두루이름씨)이다. 그래서 ‘미국의 서울은 워싱턴이다.’ 해서 

그 만이 잘못 되었다거냐 쌀야 듣지 못용뚜 샤합문 아무도 없따‘ ~-:l면떼 ‘서울’ 

셔 주도’와 다르따X 해서 ‘머릿도시’의 뜻으효 쓸 때는 반R시 ι수도’라고 

한다니? 

국교 교과서에서는 또 땅이릎을 땅 이름·이라고 ‘땅.과 ’이릅’을 띄어 적 

고 있었다. 그러나. 상급학교로 가면 이 말은 ‘지명(地名)'이란 말로 돼 버린 

다. 이것은 ‘지명 (뺑정) • 혼 하나의 낱말무 이첫힐 수 있으나 ‘딴씨른. 이란 낱 

하나의 낱말로L 인정한 수 없다는 생각에셔 나온 것으잖 본다i 그러나， 

이란 말은 광복 이후부터 교과서에서쑤터 잘 올려 찌 왔고” 지금도 사 

회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쓰이고 있는 낱말이 아닌가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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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태뇌’룹 쭉이Jl. ’판꼽’을 살려야 

우리 세대엔 우려석의 교육이 행해져샤 한다. 

땀로는 ‘주체섯’ 윷 열심히 강풋하변서 그 주체섯에 거스르는 교육 청책 땅국 

자뜰의 그릇된 생각과 정책은 당장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. 

어려서부터 우리 젓을 아끼고 사땅하는 마읍을 일깨워 쭈려변 우리 것에 대 

한 올바른 인식을 삼어 줄 필요자 있다. 그젓은 말날 정책에서부터 출발혜야 

하고， 다른 나라삭아 아닌 우리식의 이름， 많씀 맡틀윷 귀에 임혀 쭈어얘 한다. 

그려하자면 교파서의 낱빨 하나에도 세심한 노력파 빼려용 싸끼지 맡아야 할 

것씨다， 

이제판 -대뇌’ 를 쭉이고 ‘큰골. 을 살려 야 그 속에 튼 ‘설’ 이 제대로 산다. 

통물 몸 속에뉴 ‘까로따.이 있지만. 사함봄에논 그물다고급(7)인 ‘횡챙막’ 

이 있다고 생각하는， 얼빠진 ’얼간이’ 가 되어서는 안 된다. 

‘지릎 을 ’직경’ 으로 뛰집고， ‘속셈’ 을 ‘암산’ 으로 고집하는 한자 사대주의 

에 불든 사람이 되어서노 안 된다. 

휠주어 주장하지만. 이제라도 교과서 내용 숭에 쓰이는 모픈 용아들슬 ‘우리 

식‘ o 효 제때로 정 E↓$나; 작업을 크께 벌여야 한다. 꽉히， 과커에 캠없t건 

우따말븐을 보투 찾아서 제자리에 되 u]걷해야 한다. 

그래사 우꾀밥이 싹고， 01 땅써 우꾀희 얼시 체때관 자연}잡윤 추 있윷 갯이 
다… 


